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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심장정지 상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돌연적 증세이다. 

또한 발생 후 4～6분이 경과하면 인간의 뇌는 치명적인 손

상을 입는다. 따라서 현장 목격자에 의한 즉각적인 심폐소

생술 실시 여부가 생사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호흡정지는 심박출량의 심각한 감소를 유발한다[1]. 의료진

이 주장하는 4분이내의 드링커의 생존곡선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산소를 공급해줌으

로서 50% 이상의 생존율을 보장받는 것이다[2]. 시간적 요

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부분이지

만 대부분이 아쉬움에 그치면서 개선과 변화과정에 획기적

이지 못한 실정이다.

환경적 요인으로 주위의 목격자, 동반자, 발견자에 의해

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의 시행에 대한 결과가 좌우되

며, 높은 생존율을 보장받는 것이다. 한편,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심장정지의 최초 발견자의 대부분은 간호사이며[2], 

간호사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교육경험에 의한 수행능력의 검

증을 객관화 방식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까지 확대시

킨 연구도 병행되었다[2,4-6].

그러나 병원 외부에서 발생한 심장정지 환자 중 94%의 

현장목격자가 있었지만, 심폐소생술 시행사례는 10.6%에 

불과하며, 30~50%를 나타내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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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격차를 보인다[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서 최근 들어 정부차원

의 응급처치 교육이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은 대부분의 학교, 교육관련 기관은 물론이고 웬

만한 회사차원에서도 자발적인 교육의지를 보이는 기관이 

증가하는 현상이다[8]. 하지만 김 등에 의하면 심폐소생술

에 대한 인식이나 수행이 보편화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94.5%가‘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

는 교육 및 홍보 부족이라는 답변이 61.0%인 것으로 나타났

다[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절대적으로 필

요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수자를 중심으로 적절한 교

육시기와 교육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여 심폐소

생술 교육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종에 관계없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자에 한하여 설문

을 실시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105명, 여자는 93명이었으

며, 총 198명의 평균 연령은 33.5세였다. 

2. 연구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

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유무)에 대한 

3문항과 심폐소생술 교육 특성(교육시기와 교육 개선점)에 

대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연구의 개요를 연구자

가 직접 설명하고, 질문과 응답의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하

였다. 

자료 분석은 SPSS PC+

 23.0(SPSS Inc.,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적용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하였다. 

Ⅲ.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조사는 

198명으로 Table 1과 같다. 남자는 105명(53%), 여자는 93

명(47%), 나이는 40대 이상이 68명(34.3%), 30대는 71명 

(35.9%), 29세 이하는 59명(29.8%)이다. 결혼유무에서는 

기혼이 120명(60.6%), 미혼이 78명(39.4%) 순이다. 

2. 심폐소생술 교육 특성 

연구대상자의 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division frequency % total

Gender
male 105 53.0

198
female 93 47.0

Age

under 29 59 29.8

19830-39 71 35.9

over 40 68 34.3

Marriage
No 78 39.4

198
Yes 120 60.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7/ Unit : N(%))

Table 2 CPR education characteristics (N=198 / Unit : N(%))

division frequency % total

Training time

under 6 months 82 39.6

1986-12 months 37 17.9

over 1 year 88 42.5

Education Improvement

Instructor specialization 3 1.5

198

Audio-visual education 29 14.6

Level training 25 12.6

Professional training content 53 26.8

Practice-oriented education 88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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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2와 같다. 심폐소생술 교육 시기는 1년 이상이 88

명(42.5%)으로 가장 높았으며, 6개월 미만이 82명(39.6%), 

6～12개월이 37명(17.9%) 순이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

한 개선 요구는 실습위주의 교육 88명(44.4%), 전문적 교육

내용 53명(26.8%), 시청각교육 29명(14.6%), 눈높이교육 

25명(12.6%), 강사전문성 3명(1.5%) 순으로 나타났다.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시기 차이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시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서는 남자가 6개월 이하 55명(49.1%)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는 1년 이상이 45명(47.4%)으로 높았다. 나이에 따라서

는 29세 이하는 6개월 이하에서 25명(39.1%), 30대는 6개

월 이하에서 34명(47.9%)으로 높았으며, 40대 이상은 1년 

이상이 41명(56.9%)으로 높았다. 결혼유무에서는 미혼은 6

개월 미만이 33명(40.2%), 기혼은 1년 이상이 61명(48.8%)

로 높았다. 성별, 나이,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CPR training time by personal characteristics (N=207/ Unit : N(%))

Personal characteristics
CPR training time

Chi-squre p-value
under 6 months 6-12 months over 1 year

Gender

male
55 14 43

10.407** .005
49.1 12.5 38.4

female
27 23 45

28.4 24.2 47.4

Age

under 29
25 15 24

11.002* .027

39.1 23.4 37.5

30-39
34 14 23

47.9 19.7 32.4

over 40
23 8 41

31.9 11.1 56.9

Marriage

No
33 22 27

9.040* .011
40.2 26.8 32.9

Yes
49 15 61

39.2 12.0 48.8

*p<.05, **p<.01

Table 4 Improvement of CPR education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N=207/ Unit : N(%))

Personal characteristics

Improving CPR education

Chi-squre p-valueInstructor 

specialization

Audio-visual 

education
Level training

Professional 

training content

Practice-oriented 

education

Gender

male
2 19 19 20 49

12.317* .015
1.8 17.4 17.4 18.3 45.0

female
1 10 6 33 39

1.1 11.2 6.7 37.1 43.8

Age

under 29
0 8 7 20 26

8.064 .427

0.0 13.1 11.5 32.8 42.6

30-39
2 9 13 17 28

2.9 13.0 18.8 24.6 40.6

over 40
1 12 5 16 34

1.5 17.6 7.4 23.5 50.0

Marriage

No
0 10 9 27 32

5.663 .226
0.0 12.8 11.5 34.6 41.0

Yes
3 19 16 26 56

2.5 15.8 13.3 21.7 46.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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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개선 차이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

한 개선 요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성별에 따라 교육개선 요구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실습위주의 교육개선 요구가 남자 49명(45.0%), 여자 39명

(43.8%)으로 가장 높았다. 나이에 따라 교육개선 요구에서

도 실습위주의 교육개선 요구가 29세 이하 26명(42.6%), 30

대는 28명(40.6%), 40대 이상은 34명(50.0%)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결혼유무에 따라 교육개선 요구에서도 실습위

주의 교육개선 요구가 미혼에서는 32명(41.0%), 기혼에서는 

56명(4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났으며(p<.05), 나이,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Table 4>.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갖추어야하며, 그리고 

항상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적절한 교육시기와 교육에 대한 개선사

항을 조사하여 의료기관 종사자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심장정지 환자의 최초 목격자는 간

호사일 확률이 높지만, 병원내부의 누구에게서라도 발견 즉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하는 다급한 상황에 직면한다. 의

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과 연도 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만[10] 이들의 심폐소생술에 관한 평소의 지식과 수행에 대

한 자신감은 해당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

인이 될 수가 있다[4].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심폐소생술 교

육 특성에 관한 사항에서 교육개선의 요구에서 실습위주의 

교육이 성별, 나이, 결혼유무 등 모든 개인적 특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 연구대상자의 70%가 현재 실

행하고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의 개선을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론보다는 실기위주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에 대한 대비책은 김 등의 연구에서 전반적인 응급처치프로

그램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실제 상황과 

흡사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한 방법이 좀 더 바람직하

며,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항상 교육 대상자들의 수행 

자신감을 불어 넣는 교육의 효과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5].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수행하려는 의지를 확

고히 할 수 있는 실기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절실

히 요구하였다[11,1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시기 차이는 성별, 

나이, 결혼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6개월 이하는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55명(49.1%), 연령대에

서는 30대 34명(47.9%), 결혼유무에서는 미혼 33명(40.2%)

이 높게 나타났다. 12개월 이상은 여성 45명(47.4%), 40대 

이상 41명(56.9%), 기혼 61명(48.8%)에서 높게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교육 후 6개월 이후부터 지식이 낮아지거나[13] 

교육주기가 너무 길어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빠

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 상황에 대한 교육[14]을 6개월을 

주기로 하여 실시하거나 최소한 1년 이내에 재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또한, 1회 교육에 4시간 이상 실시해야 심폐소

생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15].

최근 들어 의료기관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목적

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원인증평가 제도가 좀 더 세분화되면

서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추세이다[4]. 의

료기관 내 교육의 내실을 통하여 병원종사자의 수행 능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이에 따

른 교육개선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직종별 중요

도와 환경적 요인, 개인적 지식정도 등의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병원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선

행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간호사뿐 아니라 병원관계

자 모두의 심폐소생술 수행능력 향상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과 교육특성, 교육주기 등을 살피어 교육개선 방안을 모색

하였다. 구체적인 현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개선 차이에서는 연

구 대상자 성별, 나이, 결혼유무 모두가 실습위주교육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높은 요구 반응이 나타났다. 교육 시기

는 6~12개월이 심폐소생술의 교육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심폐소생술의 교육은 실질적인 적용이 요구되는 수행능

력의 함양이므로 교육주기와 교육내용의 개선에 활용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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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의 심폐소생술의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

해서는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의 파악과 요

인들을 검토하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고, 추후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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